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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 태풍 한방에... 전기 모자라 아우성치는

‘脫원전 대만‘ ” (8.11, 조선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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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 ㅇ 대만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소비가 늘면서 한때 전력예
비율은 1～2% 진입

 ㅇ 태풍에 송전탑이 넘어진 것만으로,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탈원전 
정책은 위기를 맞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 ㅇ 다수의 원전을 일정지역에 밀집하여 운용하는 경우 장거리

송선선로 건설과 대용량 송전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
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송전선로 파괴에 취약해질 수 있고, 
그 영향도 더 커짐

 ㅇ 또한,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가동중인 원전을 폐지하는

것이 아니며, 향후 60년간 서서히 진행될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(044-203-5320)


